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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35회 아리랑축제’ 열린다 ... 10월 3일-6일
퍼레이드 부활하고 화려한 면모 연예인 출연 …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

윌셔 블러버드에 세워진 위안부 포스터 눈길
한인 여고생 작품 … “위안부는 잊을 수 없는 역사”

‘제35회 아리랑 축제’가 10월 3일(목)부터 10월 6일     

(일)까지 4일 동안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내의 한미은행 

옆 주차장(가든스퀘어몰)에서 열린다. 

올해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

합(ASEAN) 국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무역박

람회도 함께 열린다. 아울러 그간 축제장 여건상 중단됐

던 퍼레이드도 개최된다. 

퍼레이드는 10월 5일, 축제장인 가든스퀘어몰 외곽에

서 진행된다. 정철승 축제 총괄집행위원장은“가든그로

브 불러바드에서 퍼레이드를 하면 교통 통제에 따른 주

민 불편과 경찰력 동원에 따른 비용 지출이 동반되기 

때문에 올해는 축제장 내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한다.”고 

말했다.

2013년 이후 6년 만에 부활된 사물놀이 시범단, 태권

도 시범단, 오렌지카운티 해병대 전우회 등이 참가할 예

정이다.

10월 5일 저녁 7시부터 열리는‘연예인 쇼’무대에 오

르는 출연진들도 화려한 면모를 갖췄다. MBC‘나는 가

윌셔 블러버드에 있는 남가주한국학원(4900 

Wilshire Blvd., LA, CA 90010) 앞에 지난 7일부

터 대형 위안부 포스터가 세워져 눈길을 모으

고 있다. 

이 포스트는 라크레센타 밸리고등학교 12학

년에 재학 중인 김 진(18) 양의 작품이다. 평소 여

성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김 양은 지난해 글렌

데일 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아 가주한미포럼(

대표 김현정, 현 CARE(Comfort Women Action 

for Redness & Education))이 청소년 및 주류사

회에 위안부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

육하기 위해 실시한‘소녀상의 의미’포스터경

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

더욱 집중했다.

 

김 양은“포스터경연대회 입상 이후 위안부 관련 자료

들을 찾아 공부했다.”며“윌셔가에 있는 작품은 소녀상

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형상화 했다.”라며 

수다’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여가수‘적우’와 실력파 

7인조 신인 보이 그룹‘플래티넘’등이 무대를 화려하게 

수놓을 예정이다. 

허스키한 목소리와 호소력 짙고 감성 넘치는 창법으

로 인기를 얻고 있는‘적우’는 3장의 정규 앨범과 2장의 

리메이크 앨범, 9장의 스페셜 앨범과 싱글 앨범을 발표

했으며‘윤도연의 러브레터’,‘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

하다’,‘미스테리 음악쇼 복면 가왕’등 유명한 음악 프

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.

플래티넘은 타이틀곡 지난 1월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

대뷔했다. 이 앨범에는 랩, 힙합,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

악이 수록돼 있다.

한편‘아리랑축제’를 주최하는‘아리랑축제재단’은 

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축제

에서 일본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. 이에 따라 매년 

축제장에 전시해온 도요타 자동차 대신 한국 자동차를 

전시할 방침이다.

▶ 문의: (714) 228-1188 

“위안부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안타

깝고 가슴 아픈 사실이다.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

널리 알려 앞으로 다시는 인권 유린의 역사가 되풀이 되

는 일이 없도록 힘을 기울이겠다.”고 말했다.

 

한인 미국시민권 
취득 증가세, 영주권 

취득은 감소세
한인들의 미국시민권 취득 증가세가 이어

지고 있다.

연방국토안보부(DHS)이 최근 공개한 2018

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지

난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 

5,922명으로 지난해 1만 4,470명에 비해 약 

10% 증가했다. 

2010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

은 2010년 1만1,170명, 2011년 1만2,664명, 

2012년 1만3,790명, 2013년 1만5,786명으

로 2014년 들어 1만3,587명으로 소폭 하락

한 바 있다. 그러나 2015년 1만 4,230명, 2016

년 1만 4,259명 등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이

어가고 있다.

지난해 분기별 한인의 미국 민권 취득 건

수는 1분기 3,632명, 2분기 3,743명, 3분기 

4,259명, 4분기 4,288명등이었다.

시민권 취득 한인 증가는 투표권을 가신 한

인 숫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한

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직결돼 있다. 이런 까

닭에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한인들의 시민권 

취득이 권장되고 있다. 

미국 시민권은 18살 이상인 자로 영주권 취

득 후 5년이 경과(결혼 이민은 3년)하면 신청

할 수 있다. 신청 후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영

주권을 취득한 후 4년 9개월 (결혼 이민은 2

년 9개월)이 지나고 최근 5년간 2년 6개월(시

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

1년 6개월)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신청할 

수 있다.

한편 한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 증가 추세

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자 수는 감소세

를 보이고 있다. 한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

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2

만 1,801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

2017년 1만 9,194명으로 전년 대비 11.9% 

감소하였고 작년에는 다시 1만 7,549명으로 

8.6% 줄었다.

▲ 월셔 블러버드 위안부 포스터와 글렌데일 소녀상(오른쪽)


